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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East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express our deep concerns 

and distress caused by recent attacks by Russian military troops to cities in Ukraine, and urgently 

call for ceasefire and negotiations to tackle the situations for both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of Russian Federation once stated that "its policies are aimed at the creation of 

conditions for decent life and free development of a person1 ", according to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of the progress mad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bmitted at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in 2020. However, re-

cent military attacks clearly violate rights to live peacefully and well-being of people in Ukraine, 

and are agains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inclu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animously 

agreed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2015, is "a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and it "also seek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in greater freedom2 ". All the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including the Russian Federation, are politically and morally obliged to 

achieve this by 2030. 

 

People's lives and development of societies are only saved and achieved by mutual cooperation 

through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not by war. 

 

As SDGs Target 16.10 calls for ensuring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ing fundamental 

freedoms, and raising concern against persecution and violence of journalists, trade unionists and 

human rights advocates, we call all the national governments concerned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and stop persecution and violence against the people urging for peace. 

 

We also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nd its Member States, 

especially in the East and Northeast Asian region, to use all diplomatic means to stop the war and 

military attacks, and start peace negotiations immediately, including reconsidering and reforming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

ganizations, as well a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hould provide necessary humanitarian aid to 

people who suffered most. 

 

We call on the civil society groups in the region to strengthen efforts to help the vulnerable at this 

critical time. 

 

In solidarity with people in Ukraine and Russia, who seek prosperity and peace in the region 

                                                 
1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6959VNR_2020_Russia_Report_English.pdf, p.18 
2 https://sdgs.un.org/2030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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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노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아시아 태평앙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AP-RCEM) 동북아 시민사회그룹의 연대 메시지2022년 2월 28일우리, 동북아 시민사회그룹은 최근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해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즉각적인 전쟁 중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정부 및 국제기구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20년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 국가 이행보고서'에서 "러시아 정책의 목적은 양질의 생활과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군사공격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웰빙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 및 인권헌장에 반하고 있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는 "인류,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또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30년 까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사회의 발전은 전쟁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장되고 달성될 수 있다. 공공 정보접근성 보장 및 기본자유권 보호를 담은 SDG 16.10 세부목표에 따라, 그리고, 언론인, 노조 활동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박해와 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동북아 시민사회그룹은 모든 국가정부들에게 표현의 자유 보장, 평화를 외치는 시민들에 대한 박해와 폭력 중지를 요구한다.또한, 유엔 및 유엔 회원국 등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 지역은 전쟁과 군사공격을 중단시키고 즉각적인 평화협상이 시작되도록 모든 가능한 외교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현재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구조를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전쟁으로 가장 고통바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우리는 또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동북아 지역 내 시민사회그룹이 우크라이나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번영과 평화를 도모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시민들과 연대하며


